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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4autisticchild 전 부산 살다가 제 자식에게 더 좋을까 싶어 전남고흥 바닷가로 이사했습

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때는 덜 힘들더군요. 좀 전에도 말씀 드렷지만 제 복이려니 생

각하면서 살아야지 힘든다 생각하면 더 힘이 들더라고요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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